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3. 2. 20.(월) 조간

2023. 2. 19.(일) 11:00
배포 일시 2023. 2. 17.(금) 오후

담당 부서 해양수산부 책임자 과  장 권영규 (044-200-5250)

<총괄> 해양레저관광과 담당자 사무관 우승하 (044-200-5274)

남해안, 해양레저관광 중심으로 거듭난다

- 해수부, 부산시·전남도·경남도와 남해안권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2월 20일(월) 11시, 통영시 통영국제음악당에서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해수부-남해안권(부산·전남·경남)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남해안권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23년 1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남해안 해양레저관광벨

트 조성‘ 정책을 밝혔고, 부산·전남·경남 3개 지자체도 ’22년 12월 ‘남해안 글로

벌 해양관광벨트‘ 구축을 위한 상생협력을 체결한 바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와 3개 지자체는 뜻을 모아 남해안권을 세계적인 해양

레저관광벨트로 구축하고자 이번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추진전략 수립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게 되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4개 기관은 지역별 관광자원 활용 및 산업 육성을

위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지역 간 연계를 통해

해수부와 3개 지역 합동으로 올해 안에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게 된다.

한편, 이날 정책협의회에서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남해안권 해양레저

관광 활성화의 필요성과 전반적인 조성 방향에 대해 발표하였으며, 이와

함께 3개 시도는 지역별로 구상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향후 추진계획(안)을

발표하였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3개 시도와 해수부가 시너지를 발휘하여

남해안이 세계적인 해양레저관광벨트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금년 중 추진

전략을 마련하겠다. 아울러, 남해안을 시작으로 동해안, 서해안 해양레저

관광 활성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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